
4학년 1학기 1단원 깊이 있게 읽어요

441 명필 글씨를 잘 쓰기로 이름난 사람. 석봉은 한양에서 명필로 인정받았다.

442 밀렵꾼 허락 없이 몰래 사냥하는 사람.
기린들은 긴 목으로 밀렵꾼이 오는지 살폈

다.

443 호들갑
조심성 없이 가볍고 야단스러운 말이나 

행동.
별일 아닌 일에 호들갑을 떨다.

444 보관 간직하고 관리함. 음식을 옹기에 보관하다.

445 지정 어떤 것에 자격을 줌. ‘옹기장’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다.

446 유지 어떤 상태나 상황을 변함이 없게 함.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다.

447 계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
좋은 계기가 되다.

448 재배 식물을 심어 가꿈. 농가에서 재배하는 채소 씨앗.

449 거듭 어떤 일을 자꾸 되풀이함. 씨앗을 심고 거두기를 거듭하다.

450 보존 잘 보호하고 보살펴 지킴. 토종 씨앗을 보존하다.



4학년 1학기 2단원 서로 다른 의견

451 토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나누

는 과정.
해결 방법을 토의하다.

452 의견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 가지는 생각.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453 절차 일을 하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회원 가입 절차.

454 통컵 ‘텀블러’를 우리말로 다듬은 말. 통컵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455 폐기하다 못 쓰게 된 것을 버리다.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하다.

456 배출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가스 배출.

457 가상 현실
현실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생각하고 보이

게 하는 기술.

가상 현실 기술을 통해 실감 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458 향교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교육 

기관.
향교에 모여 학문을 익히다.

459 개방
문이나 공간을 열어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게 함.
등산로 개방.

460 훼손 헐어서 못 쓰게 만드는 일. 국가유산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4학년 1학기 3단원 자세하게 살펴요

461 생물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동물’과 ‘식물’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말.
바다에 사는 생물.

462 촘촘 틈이나 간격이 매우 좁거나 작음.
줄을 뽑아내서 긴 줄들 사이를 촘촘하게 연

결했다.

463 중심
‘가운데’와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로, 사물

의 한가운데를 이르는 말.
원의 중심에 점을 찍어 표시하다.

464 모양
‘모습’과 뜻이 비슷한 말로, 겉으로 나타나

는 생김새나 모습.
종이를 잘라 별 모양을 만들다.

465 한복
‘양복’과 뜻이 반대인 말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옷.
명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다.

466 원리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볼펜이 글씨를 쓰는 원리는 연필과 다릅니

다.

467 삭제하다
‘지우다’와 뜻이 비슷한 말로, 깎아 없애거

나 지워 버림.
잘못 입력한 글씨를 삭제하다.

468 수정
‘고치다’와 뜻이 비슷한 말로, 바로잡아 

고침.
수정액은 수정하는 액체라는 뜻입니다.

469 관찰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 곤충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470 변화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이 바뀌어 달라짐. 생활 습관의 변화.



4학년 1학기 4단원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471 모자
1) 어머니와 아들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쓰는 

물건.

1) 모자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2) 모자를 쓴 사람.

472 동형이의어 글자는 같지만 서로 뜻이 다른 낱말. 글자 모양이 같은 동형이의어를 배우다.

473 다의어 관련이 있는 여러 뜻을 가진 낱말.
국어사전에서 다의어를 찾아보면 하나의 

낱말 안에 여러 뜻이 제시되어 있다.

474 차다
1)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2)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1) 바람이 차다.

2) 공을 차다.

475 먹다
1)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2)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에서 상대편에

게 점수를 잃다.

1) 한번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자. 

2) 상대편에게 먼저 한 골을 먹었다.

476 용기
1) 물건을 담는 그릇.

2) 씩씩하고 굳센 기운.

1) �남은 음식을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

하였다.

2) 용기가 부족하다.

477 예방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막는 일.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478 기발 유달리 재치가 뛰어나다.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479 쓰다
1)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에 획을 

그어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2)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1) 방명록에 이름을 쓰다.

2) 신경 쓰지 마.

480 두서없이 일의 차례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차곡차곡 정리

해요.



4학년 1학기 5단원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481 긴장되다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다. 무대에 오르니 긴장되다.

482 송골송골
땀이나 물방울이 살갗이나 겉면에 잘게 

돋아나 있는 모양.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다.

483 포유류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 고래는 물에 사는 포유류이다.

484 수면 물의 겉면.
고래는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다.

485 발표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등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일.
연구 결과를 발표하다.

486 조사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는 일.
우리 고장의 역사를 조사하다.

487 우물쭈물
행동을 자꾸 망설이며 몹시 흐리멍덩하게 

하는 모양.
우물쭈물 대답했다.

488 멸종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멸종 위기 동물.

489 위기 위험한 고비나 시기.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 냈다.

490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많이 했더니 시나브로 실력이 늘었

다.



4학년 1학기 6단원 경험을 표현해요

491 부쩍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상태가 갑자기 늘어

나는 모양.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492 그렁그렁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가득 찬 모양.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493 생글생글
눈과 입을 살며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자꾸 

웃는 모양.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내 동생 같

아.

494 재잘재잘 낮고 빠른 목소리로 자꾸 지껄이는 소리. 재잘재잘 이야기를 나누다.

495 궁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달아날 궁리만 하는 일곱 살 내 동생 같아.

496 들르다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잠시 들르다.

497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감자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익기 시작했다.

498 강판
무나 감자를 갈아 즙을 내거나 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감자를 강판에 갈았다.

499 활용 도구나 물건 등을 충분히 잘 이용함. 디지털 기기의 활용 능력.

500 경험 실제로 해 보거나 겪은 일. 특별한 경험이었다.



4학년 2학기 1단원 비교하며 읽어요

501 막연하다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막연하다.

502 소담스레 생김새가 탐스러운 데가 있게. 갈색 상자에 소담스레 담았어요.

503 풍경
처마 끝에 달아 바람에 흔들릴 때 소리가 

나게 만든 작은 종.
풍경을 달다.

504 소박한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한. 할머니의 소박한 팥죽.

505 매정하다 얄미울 정도로 쌀쌀맞고 인정이 없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모습이 매정하다.

506 인수 물건이나 권리를 건네받다.
가게 인수하실 분 소개도 드리려고 왔습니

다.

507 민망하다 얼굴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럽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민망하다.

508 감지 느껴서 아는 것. 분위기를 감지하다.

509 비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기만의 뛰어난 

방법.
팥죽 맛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510 왜곡
일부러 사실이나 진실과 어긋나게 만드는 

것.

한복의 아름다움을 왜곡하지 않고 보전해 

나가야 합니다.



4학년 2학기 2단원 우리말 우리글

511 암각화
바위나 동굴의 벽면에 칠하거나 새기거나 

쪼아 그린 그림.
오래된 암각화를 보았다.

512 뜻글자
하나하나의 글자를 통해 말소리가 아닌 뜻

을 나타내는 글자. 한자가 대표적임.
뜻글자의 원리를 이해하며 한자를 익히다.

513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 대왕이 처음 만든 우리나

라 글자.

국어 시간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원리를 

배웠다.

514 확장 일의 규모나 영역 등을 늘리고 넓히는 것.
기본 글자를 확장해 다른 글자를 만들었습

니다.

515 나흘 넷째 날. 나흘째인데 벌써 글자를 다 익혔군요!

516 허비 헛되이 씀. 시간을 허비하다.

517 공식 국가나 사회에서 인정한 공적인 방식.
나라의 공식 문서가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

었습니다.

518 의아하다 의심스럽고 이상하다. 그가 혼자 왔다는 사실이 의아하다.

519 제도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도덕이나 법의 

체계.

각 나라의 제도, 문화 등을 설명한 책입니

다.

520 고유 본래부터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 나라 고유의 글자.



4학년 2학기 3단원 의견을 모아서

521 마련 헤아려서 갖춤.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마련하다.

522 입체적 부피가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
안내문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

523 차지
사물이나 공간, 지위 등을 자기 몫으로 

가짐.
운동장을 모두 차지하다.

524 둘러싸다
어떤 것을 행동이나 관심의 중심으로 

삼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525 제안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 다른 방법을 제안했다.

526 조마조마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염려가 되어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모양.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527 검토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짐.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다.

528 반영
무엇의 내용이나 특성을 다른 데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의 제안을 반영하겠습니다.

529 안건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 전교 어린이 회의에 안건을 내다.

530 힘쓰다 힘을 들여 일을 하다. 학업에 힘쓰다.



4학년 2학기 4단원 책 속의 길을 따라

531 추궁 잘못한 일에 대하여 엄하게 따져서 밝힘. 추궁을 당하다.

532 낚아채다 무엇을 갑자기 세차게 잡아당기다. 가방을 낚아채다.

533 기세등등 기세가 매우 높고 힘찬 모양.
기세등등해서 속이 시원하다는 듯 소리쳤

다.

534 조목조목 각각의 조목.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535 교정 가르쳐서 바르게 하다. 무용 동작을 교정해 주다.

536 수거 거두어 감. 쓰레기를 수거하다.

537 처방
병을 치료하기 위해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았다.

538 개봉 봉해 두었던 것을 떼거나 여는 일. 약을 먹기 위해 약상자를 개봉했다.

539 터득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내는 

일.
병균을 물리치는 방법을 터득했다.

540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바로 인정하고 수정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학년 2학기 5단원 오가는 마음

541 입장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다.

542 악성 악한 성질.
당신이 쓴 악성 댓글 ‘말’로 해 보시겠습니

까?

543 비난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나무라며 나쁘게 

말함.
비난을 받다.

544 혐오 싫어하고 미워함. 추악한 세상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다.

545 무심코 아무런 뜻이나 생각이 없이. 무심코 던진 말.

546 떳떳한 굽힐 것이 없이 당당한. 스스로 떳떳한 댓글 한마디.

547 그림말
컴퓨터나 휴대 전화의 문자와 기호, 그림, 

숫자 등을 조합해 만든 그림 문자로, 감정

이나 느낌을 전달할 때 사용함.

글 대신 그림말을 사용하다.

548 공유 여럿이 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것. 자료를 공유하다.

549 증표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 우편 요금을 냈다는 증표.

550 매기다 일정한 숫자나 표지를 적어 넣다.
우편물을 쉽게 분류하기 위해 번호를 매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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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자극
어떠한 작용을 주어 감각이나 마음에 반응

이 일어나게 함.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에게 자극을 받아 수

영을 시작했다.

552 규수
혼인하지 않은 남의 집 딸을 정중하게 부르

는 옛말.
양갓집 규수.

553 특이한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

게 다른.
특이한 조약돌 하나를 찾아냈어요.

554 억수 물을 퍼붓듯이 세차게 내리는 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555 탐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탐이 나다.

556 어이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하

다.
그런 실수를 하다니 어이없다.

557 곧이듣다 남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다. 엄마 말을 곧이듣다.

558 갈무리 물건 등을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겨울 동안 갈무리를 했던 잡곡을 팔러 장터

에 갔다.

559 찜찜하다 마음에 꺼림칙한 느낌이 있다. 마음이 찜찜하다.

560 흉측하게 생김새가 몹시 험상궂고 무섭게. 늑대처럼 흉측하게 생겼겠구나.


